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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환  Ko Donghwan



집이란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벗어던지고 고정되어 있지 못한 불안정한 거주에서 늘 바라 마지 않게 

되는 가변성과 이동성을 구현하려 하였습니다. 소유의 욕망과 경계의 욕망이 단출한 형태로 최소화된 이번 작업은 

“거주하는 이가 누구인지 말해준다”는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하고 또한 단순한 도형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에는 

삶의 정서적 흔적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내부인 것이며, 어떤 이의 욕망이 깃든 것인가라는 

질문을 관객 혹은 저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사적인 취향과 기억이 깃든 사물, 그리고 그런 시간이 각인된 

흔적들은 우리가 흔히 ‘공공’이라고 부르는 허구를 깨고 또 다른 정체성을 출현시키기 때문입니다.

공간 안에 축적된 기억과 경험을 지우거나 모호하게 하고 또한 공간으로 모여지고 응축되어 있는 시간성을 

재설정하려 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와 기억으로 만들어진 비형태적이면서 비규격화된 공간 안에서의 기억의 

형태를 다양한 관점과 기준에 대해 표현하였고, 집안에 흔히 볼 수 있거나 사용하였지만 큰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일반적인 오브제를 직접 중고로 구매하여 다시 배치, 배열하였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구조물들을 통해 그 오브제들이

가진 물성과 의미를 재정의 하여 친숙하지만 낯선 형태의 구조물로 제작하였습니다. 

6개의 벽, 10개의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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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퀴 돌면 

이전과 조금 다른 자리에 있다

전시장 복도에 들어서면 10개의 삼각형이 곳곳에 자리한다. 

사실 삼각형보다 삼각기둥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의자처럼 

앉기도 애매하고, 무언가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형태상 모퉁이나 가장자리에 놓였을 때 안정감이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복도에 이리저리 배치되어 불편하고 

불안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모호한 물체들은 단지 공간을 

점유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전시실 내부에는 6개의 벽이 세워져 있다. 높이 

180cm, 폭 90cm의 벽은 압도적이지는 않다. 그는 특정한 

벽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마주한 적 있는 평범

하고 보편적인 벽을 구현했다. 이 벽면을 구성하는 것은 대부분 

작가가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구한 것이다. 뜻밖의 장면은 바로 

벽의 뒷면이다. 관람객은 전시장을 거닐며 서로 다른 벽의 

앞면과 뒷면을 마주하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고동환은 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관람객들의 움직임을 주목한다. 전시장에 들어가 다시 나오기

까지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동선을 남기며 전시를 감상한다. 

관람객은 한 명의 퍼포머가 되어 이 전시에 참여한다. 벽과 

사물을 마주하는 관람객 개개인의 무수한 기억이 작용하는 

것이다. 

고동환은 그동안 집을 소재로 한 작업에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인간의 정체성은 공간과 관계한다. 그런 의미에서 

집은 인간에게 중요한 공간이다. 태어나서 인식한 최초의 

세계이자 매일의 삶과 결부되어 있고, 꿈과 이상을 지배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간의 내밀함을 응축하고 지켜주는 

유일한 공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집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삼각형의 지붕과 네 개의 벽으로 구성된 단순한 

조형물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곳에는 집에 관한 어떠한 서사도 

없다. 그의 집은 개념적이고 추상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작업은 집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인 것이다. 그에게 

집은 아늑하고 편안하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먼 대상이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의 경험, 잦은 이사로 집은 하나의 

구조물로 경험될 뿐 실체로 와닿지 않았다. 집에 관한 건조한 

시선과 불편한 심리는 그의 작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학』에서 집은 내부의 존재를 

즉 거주된 집 안에서 경험하는 내면성을 드러내 보인다고 

말한다. 집은 하나의 우주이자 세계로, 축소화된 세계 안에 

자신이 있음을 경험하는 일이다. 

그는 집의 형태를 무수한 선으로 그어 채우는 드로잉

시리즈를 선보였는데, 섬세하게 구축된 드로잉을 들여다보면 

이슬비 

미술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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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를 반복하는 선은 없다. 미세한 차이와 간격으로 다른

선이 만들어진다. 선이 겹치더라도 시작점과 끝점은 다르다. 

약 600쪽에 달하는 <집으로 지은 책> 역시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책은 같은 

페이지 없이 다양한 배열로 채워져 있다. 

2017년 집에 관한 상반된 감정을 담아낸 

<Concealed Revealed>에서 그는 캔버스의 표면을 색실로 

촘촘하게 감은 적이 있다. 실은 나선형을 그리며 겹치지 않고

균일한 표면을 이루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깥을 

맴도는 존재일 따름이다. 이후 실은 작업에서 선으로, 단어로 

변주한다. 그의 작업은 반복 속에서 무수한 변화와 차이를 

이야기한다. 질서정연한 실 감기와 선 긋기, 채우기는 작가가 

자신의 존재를 새기는 과정이다. 밀도 높은 노동의 흔적은 

사실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다. 작품 한 점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던 것이 여러 작품이 군상을 이룰 때 무수한 시간과 엄청난 

공력은 과정을 통해 선명하게 보인다.  

드로잉에서 집의 형태는 때로 절단되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벽에 가로막혀 표면 너머 

내부로 나아가지 못한다. 2019년 갤러리 도스에서 열린 

개인전에서는 집 형태의 입체 조형물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드로잉의 입체 버전으로 밟으면 쉽게 망가질 만큼 연약한 

재질이다. 종이로 만들어진 이것은 엄청난 밀도의 표면과 

달리 내부는 텅 비어 있다. 

2020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열린 전시는 그의 

작업 흐름에서 새로운 변곡점에 해당한다. 외부의 시점에 

머문 채 집의 외형에 집착했던 그의 작업이 이때부터 집에 

관해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프리뷰전에서 선보인 <You Are (Not) Welcome>에서 

그는 타인을 환영하지도, 그 자신도 환대 받지 못한 풍경을 

보여준다. 

또한 결과 보고 전 <특정한 장소의 불특정한 물체>

에서 실내의 부분이나 가구를 연상시키는 물체들은 작가의 

능동적인 개입으로 그 형태와 기능이 모호해졌다. 이 불특정한 

물체들은 바퀴가 달려 움직일 수 있다. 그는 매일 전시장을 

방문해 각 물체의 자리를 이동시켜 새롭게 배치했다. 

흥미로운 점은 변화와 차이에 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그는 기존의 강박적 태도를 버리고 유연하고 비정형화된 

움직임에 주목했다. 이 물체들은 관람객 누구나 옮길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다시 이번 전시로 돌아가 보자. 이제 그는 더 이상 

집이라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곳은 집의 내부일

수도, 전혀 다른 공간일 수도 있다.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벽은 그 자체로 존재감을 웅변한다. 벽에 걸린 사물은 타인의

흔적을 보여주는 단서이자 가치에 따라 부유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벽의 뒷면은 달의 뒷면처럼 고정된 자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동해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벽과 삼각형은 둘 다 공간의 조각, 파편, 부스러기라 

할 수 있다. 벽이 몸통의 일부라면 삼각형은 지붕 또는 구석 

이거나 공간의 부분에 해당한다. 집으로 수렴하던 공간에 

관한 감각은 내부로 더 깊숙이 파고들어 타인을 만나거나 

밖으로 뻗어 나가 타인에게 가닿는다. 자신에게 열린 감각은 

어떤 식으로든 타인을 향한다.    

고동환의 작업은 추상화된 관계성을 담아내는 데 

집중한다. 그렇다고 거대 서사나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도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성과 

일상성을 함축한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집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맞이하며, 집을 떠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매일 새로운 삶을 이어 나간다. 전시장 내부에는 6개의 벽이 

설치되어 있다. 전시실 복도에는 그동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10개의 삼각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마치 대지 위의 

씨앗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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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01-06
180x91cm
나무합판, 각재, 페인트, 시계, 거울, 액자, 몰딩 등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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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gle 01-10
Various sizes
나무합판, 각재, 페인트

2021

14 15





고동환 Ko Donghwan

Ashurst Emerging Artist Prize, Ashurst 

Art Space, 런던, 영국

결과보고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대전아트플러스, 이공갤러리, 대전

프리뷰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Protocol Relation, 충무로 갤러리, 서울

대전아트플러스, 대전예술가의집, 대전

다시 놀이하는 그대에게, 팔복예술공장, 전주

Bloc Projects member show 2019, Bloc 

Projects, 쉐필드, 영국 

View Point 2019, Studio Montclair Gallery, 

뉴져지, 미국

Micro, AIR Gallery, 맨체스터, 영국

Cityscape 2019, CICA 미술관, 경기도

2021

2020

2019

기획전 및 단체전

특별한 공간의 불특정한 정체, 대전테미예술

창작센터, 대전

YOU ARE (NOT) WELCOME, 예술공간 서:로, 

서울

공간의 시학, 이정아 갤러리, 서울

집으로 지은 종이, 서진아트스페이스, 서울

Home 집 Home, 미스테이크뮤지엄, 청평

Moveable Feast, No.12 갤러리, 도쿄

Home Fragile Home, 갤러리 도스, 서울 

개인전

2020

2019

2018

University of East London, Professional 

Doctorate in Fine Art 졸업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Wimbledon 

College of Arts), Master of Fine Art 졸업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학력

2017

2014

2009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The London Summer Intensive Residency, 

런던, 영국 

HANGAR - Centro de Investigação 

Artística, 리스본, 포르투갈

TAKT KUNSTPROJEKTRAUM, 베를린, 독일

레지던시

2020

2018

2018 Trinity Buoy Wharf Drawing Prize, 트리니티 

보이 와프 갤러리, 런던, 영국 

The London Summer Intensive WIP Show, 

캠든아트센터, 런던, 영국 

PASS 7 - Build It Here, 파사티코 7 갤러리, 

리스본, 포르투갈 

Something Lost, 타피르 갤러리, 베를린, 독일 

RA Summer Exhibition 2018, 영국 왕립 

예술원, 런던, 영국 

Open Contemporary Young Artist Award, 

비스킷 팩토리 갤러리, 뉴캐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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